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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TV용 브라운관 공장 폐쇄
시장점유율 평판 TV로 옮겨 경쟁력 없어 … PDP 사업 육성에 주력

국내에서 마지막까지 TV용 브라운관 생산의 명맥을 유지해왔던 삼성SDI 부산공장의 브라운관 생산라인이 

모두 폐쇄됐다.

삼성SDI는 12월20일 부산공장 브라운관 생산라인인 8라인, 9라인 가동을 모두 중단하고 폐쇄했다고 발표했

다.

삼성SDI가 일본 합작기업인 삼성-NEC로 설립된 1970년 12월 흑백 브라운관을 처음 생산하고 1980년부터는 

컬러 브라운관을 생산해온지 37년만에 브라운관 공장이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브라운관을 생산하는 기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삼성SDI는 2004년 전세계 TV시장의 90.4%를 차지했던 브라운관TV의 시장점유율이 평판 TV로 옮겨가면서 

2007년 3/4분기 현재 59%로 떨어지고 적자도 이어지는 등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브라운관 생

산라인을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진국 시장에서는 브라운관 TV가 LCD TV와 PDP TV 등에 밀려 이미 경쟁력을 잃었고 중국과 인

디아 등 후발 개발국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삼성SDI는 앞서 2005년 독일의 브라운관 생산라인을 전면철수한데 이어 2006년 수원공장과 말레이지아, 

2007년 7월에는 멕시코와 중국 Tenjin 일부 생산라인, 10월 헝가리 생산라인 등도 잇따라 철수했다.

이에 따라 2005년 모두 30개에 달하던 생산라인수가 13개로 대폭 축소됐다.

삼성SDI와 함께 브라운관 시장의 양대 축이었던 LG필립스디스플레이도 5월 창원공장을 철수한 것을 시작

으로 7월에는 브라질 공장에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국내외 브라운관 제조기업과 부품기업의 구조

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삼성SDI는 “브라운관 사업의 구조조정이 브라운관 TV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며 두께를 대폭 줄인 슬림 브라운관에 대한 수요가 아직 있다”며 “하지만 선진국 시장에서의 브라운관 TV

시장은 성장한계에 봉착해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사업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I는 2006년 매출액 34%를 차지하던 브라운관 사업 비중을 2010년에는 14%로 낮추는 대신 PDP 비중

을 32%로 늘려 주력사업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SDI는 브라운관 생산라인을 폐쇄하면서 남게 된 1000여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협의를 

통해 삼성계열사나 협력사에 배치하는 등 구조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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